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2, February 28 (2023), pp.279-290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2.23 

ISSN: 2508-9080 APJCRI                  279 

Copyright ⓒ 2023 KCTRS 

The Effect of Ability for Social Life of the Working Disabled 

on Employment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Che Sik Lee1 

이채식1 

¹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Information College, Korea, csleeyh@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interpersonal skills, daily living skill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the working disabled affect employment. For this goal, 3,995 people 

with wage work disabiliti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survey data on the employment panel for the 

disabled establish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Study results show that: first, 

ou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average 

monthly income and degree of disability, sex,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and average 

monthly income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age and degree of disability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Second, in the sub-factors of ability for social life of the working 

disabled, results show that interpersonal competency, ability for daily life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olitical ·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first, a specialized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women and middle-aged with disability must 

be prepared, second,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 plan for practical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upported employment system and personal assistance system in workplace are necessary for improving 

ability of the disabled for their soci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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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

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에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임금근로장애인 3,9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

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 평균소득, 장애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최종학

력,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장애정도는 취업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

활능력의 하위변인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로장애인의 취업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은 첫째, 여성장애인과 중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고용제도, 근로지원인제도 등

에 대한 실천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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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 등 

중요한 영역이며,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1]. 따라서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이 한 국가의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과 고용기회 

창출이라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2].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노동환경과 구조 

속에 놓여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29.5%로 나타났고 2017년의 36.9%에 비해서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는 2020년 전체인구 고용률이 60.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로서 장애인고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 취업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취업 영향 결정요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요인,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인적자본 요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의 장애특성 요인, 노동시장 

특성요인 등을 들 수 있다[4-6]. 기존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취업 영향 요인들은 크게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인적자본, 기업특성 및 노동시장 환경 측면에서 다루어 져 왔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근로장애인 개인의 사회생활능력 측면에서의 연구나 이와 

관련한 변인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장애인 취업에서 

사회생활능력이 중요한 것은 취업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은 장애인복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자립생활의 구성요인이라고 할수 있다[7]. 

이러한 사회생활능력이 결여되거나 낮을 경우 사회활동과 참여에서 제한적이거나 

대인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수 있다. 이외에도 이미 많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 및 참여 능력이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10]. 

그러나 기존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또는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활능력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인 일상생활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참여 능력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장애유형 전체를 포함한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고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근로장애인과 사회생활능력 

근로 장애인이란 직업의 유형이나 직종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이나 사업에서 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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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목적으로 근로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 봉급, 일당과 같은 대가를 

지급받는자 로서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정한 임금이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형태로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은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해 나갈수 

있는 힘을 말한다[12]. 본 연구에서의 사회생활능력은 사회활동으로서 공식과 비공식 

모두를 포함하여 직업활동, 사회 단체 모임, 동아리 활동, 종교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1]. 

이와 같이 근로장애인들의 사회생활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취업 이전 단계에서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류정진, 나운환은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훈련과 지원고용, 지역사회내 통합훈련 프로그램 실시 여부가 

취업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13], 신현욱은 지체장애인의 

취업결정에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한편 

취업 이전 단계에서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도 있다[6][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을 조작적으로 대인관계, 일상생활, 사회활동참여로 정의하였고, 

사회생활능력이 근로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검증하였다. 

 

2.2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과 취업 간의 관계 및 영향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인 대인관계, 일상생활, 사회활동참여와 취업과의 관계 및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근로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과 취업과의 관계이다. 대인관계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역할 관계를 포괄하고 있고, 

특히 고용분야에서 직장 동료들 과의 효과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조직의 업무성과와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능력이다[16]. 정홍인, 조대연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공식 및 비공식적 관계에서 축적된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17],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능력이 낮거나 부족하면 사회적 분리와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채식, 

김명식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생활능력이 취업과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근로장애인의 일자리만족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일자리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9][20].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만족이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대상 및 변인에 따라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취업이나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전체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인관계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취업과 일상생활능력과의 관계이다. 일상생활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일상생활활동,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기술을 

말한다[21]. 이와 같은 일상생활능력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그 기능이나 능력이 



The Effect of Ability for Social Life of the Working Disabled on Employment 

 

282  Copyright ⓒ 2023 KCTRS 

저하되면 타인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22].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일상생활능력과 자립생활과의 관련 연구로서 일상생활능력이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23][24], 박경수, 이채식, 이세영, 

이석호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생활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도가 높을수록 직장생활 적응 및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25]. 이와 같이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사회생활 및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취업과의 관계이다. 사회활동은 한 개인이 

지역사회 및 직장 기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서는 사회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사회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외출, 문화 및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사교 모임, 각종 공연 관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3].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채식, 김명식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참여를 많이 할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10], 정재권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사회활동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승민은 전체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이 경제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26]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수준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 김재희는 청년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도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사회관계, 

대인관계조직적응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와는 반대로 

강수연, 주란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취업여부 사이에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매개변수로 놓았을 때 

간접효과로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서 다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9].  

따라서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낮은 사회활동 참여는 경제활동이나 

취업결정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들의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활동 참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인 대인관계, 일상생활, 사회활동참여는 장애인의 

근로활동 수행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능력이 구직과정에서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향상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취업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음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 장애정도를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서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참여능력이며, 종속변수로는 근로장애인의 취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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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변수 구성 및 측정단위 

본 연구에서의 변수구성 및 측정단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구성, 측정방법 

[Table 1] Variable Configuration, Measurement Method 

구 분 변수의 명 변수의 측정방법 

종속변수 취업 취업상태 1문항. 1=취업, 0=비취업   

통 

제 

변 

수 

인구 

통계학적 

요인  

1. 성별*  성별 1문항  남=1, 여=0  

2. 연령 만연령. 평균 45.57세(SD=12.67)  

3. 최종학력*  
최종 학력 1문항  

0=중졸이하, 1=고졸, 2=초대졸이상 

4. 혼인상태* 
혼인상태 1문항  

0=미혼, 1=결혼/동거, 2=이혼, 3=사별, 4=별거   

5. 월평균 소득  월평균의 소득. 평균 233.11만원(SD=279.25) 

6.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 0=경증 1=중증  

독 

립 

변 

수 

사회 

생활 

능력 

1. 대인관계능력 

4점 척도(리커트).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가끔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 일상생활능력  

  (역산) 

4점 척도(리커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1=매우 필요하다 2=필요한 편이다 3=필요 없다  

4=전혀 필요없다  

3. 사회활동참여능력 

4점 척도(리커트). 일상생활 사회활동 참여정도 

1=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2=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3=참여하는 편이다 4=많이 참여한다 

 *더미변수로 변환  

통제변수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 평균소득

장애정도

독립변수

사회생활능력( )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

종속변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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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에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PSED)인 통계자료(종단적 조사)를 사용하여 임금근로장애인 3,995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임금근로자는 개인, 가구, 사업체와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급여 및 일당, 현물 등을 받는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8].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기법으로서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특성요인들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과 취업과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요인들을 통제하고,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연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3,995)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609 65.3 

여 1,386 34.7 

학력 

중졸이하 1,049 26.3 

고졸 1,911 47.8 

초대졸 이상 1,035 25.9 

혼인상태 

미혼 1,554 38.9 

유배우(결혼/동거) 1,824 45.7 

이혼 440  11.0  

사별 148  3.7 

별거   29  0.7 

장애정도 
경증  2,688 67.3 

중증  1,307 32.7  

평균 연령                          45.57세(18-67세)  

월평균 소득                        233.11만원(SD=279.25) 

 

조사대상자 3,99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우선, 성별에서 남성 2,609명(65.3%), 

여성 1,386명(34.7%)이었다. 평균 연령은 45.57세(18세 이상 67세 이하), 학력에서 중졸 

이하 1,049명(26.3%), 고졸 1,911명(47.8%), 초대졸이상 1,035명(25.9%)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 1,554명(38.9%), 유 배우(결혼/동거) 1,824명(45.7%), 이혼 440명(11.0%),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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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명(3.7%), 별거 29명(0.7%)이었다. 장애정도는 경증 2,688명(67.3%), 중증 

1,307명(32.7%)이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33.11만원(SD:279.25)이었다. 

 

4.2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과 취업과의 상관관계 분석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2.76(SD=.85), 

일상생활능력 평균 2.86(SD=.93), 사회활동참여 평균 2.25(SD=.83) 이었다. 사회생활능력 

중 일상생활능력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없다“와 대인관계 능력은 ”조직 적응력이 가끔 

그렇다“에 근접하게 응답했다. 그러나 사회활동참여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에 가깝게 응답했다. 취업여부는 취업이 2,061명(51.6%), 미취업 

1,934명(48.4%)이었다.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과의 상관관계의 분석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분산 팽창 요인)를 산출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와 

취업과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에서 취업(r=.2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일상생활능력에서 취업(r=.3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사회활동참여에서는 취업(r=.3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능력의 하위요인 모두 취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3] 사회생활능력과 취업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ocial Living Ability and Employment 

변인 1 2 3 4 

1 -    

2  .26** -   

3  .30**  .30** -  

4 .25*  .38**  .31** - 

M 2.76 2.86 2.25  .52 

SD  .85  .93  .83  .50 

주. 1.대인관계능력 2.일상생활능력 3.사회활동참여능력 4.취업 

*p <.05 **p <.01  

 

4.3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고자 주요 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들 모두가 10에 근사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에서도 .10 보다는 모두가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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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 

모형에서의 전체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44.001, p<.01). 첫째, 

근로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성별(β=.128, p<.01), 최종학력(1)(β=.070, p<.01), 

최종학력(2)(β=.126, p<.01), 혼인상태(1)(β=.176, p<.01), 월평균 소득(β=.26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여부)에 정적 영향, 만연령(β=-.044, p<.05)과 장애정도(β=-.06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장애인 중 남성이고 나이가 어리며, 학력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이고, 혼인상태가 

결혼/동거, 장애정도는 경증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에서 일상생활능력(β=.174, p<.01), 사회활동참여(β=.106, 

p<.01)과 대인관계능력(β=.071,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중 일상생활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좋고, 사회활동참여를 잘 할수록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Social Living Ability of Disabled Workers on Employment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351 .040  8.862 .000   

성별 .137 .016 .131 8.797 .000 .911 1.098 

만연령 -.002 .001 -.061 -3.185 .001 .554 1.804 

학1 .102 .019 .103 5.380 .000 .554 1.806 

학2 .198 .022 .179 9.004 .000 .510 1.959 

혼1 .224 .019 .226 11.554 .000 .527 1.897 

혼2 .058 .027 .036 2.097 .036 .695 1.438 

혼3 .078 .044 .029 1.791 .073 .761 1.315 

혼4 .051 .088 .008 .577 .564 .965 1.036 

장애정도 -.167 .017 -.156 -10.005 .000 .828 1.207 

월평균 소득 .001 .000 .298 19.661 .000 .881 1.135 

2 

(상수) -.173 .051  -3.418 .001   

성별 .134 .015 .128 8.916 .000 .910 1.099 

만연령 -.002 .001 -.044 -2.398 .017 .550 1.818 

학1 .070 .018 .070 3.794 .000 .547 1.830 

학2 .140 .022 .126 6.452 .000 .492 2.034 

혼1 .175 .019 .176 9.211 .000 .512 1.951 

혼2 .038 .027 .023 1.415 .157 .694 1.442 

혼3 .029 .042 .011 .693 .489 .756 1.323 

혼4 .029 .085 .005 .343 .732 .965 1.036 

장애정도 -.067 .017 -.063 -3.855 .000 .708 1.412 

월평균 소득 .001 .000 .263 17.847 .000 .862 1.160 

 

대인관계능력 .042 .009 .071 4.775 .000 .857 1.167 

일상생활능력 .094 .009 .174 10.876 .000 .730 1.369 

사회활동참여 .063 .009 .106 6.955 .000 .804 1.243 

a. 종속변수: 취업,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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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요인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취업향상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근로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주요 특성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45.57세이며, 학력은 고졸 이상, 유배우자 

비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성인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기혼일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6][13][15].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 평균소득, 

장애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장애정도는 

통계적으로 취업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고졸과 초대졸 이상, 혼인상태가 기혼, 장애정도가 경증장애일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여성과 중고령, 중증장애인, 낮은 학력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정책 및 실천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셋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하위변인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통계적으로 취업에 유의한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중 일상생활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좋고 사회활동참여가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취업과 

직업유지 및 일자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20]. 또한 일상생활능력과 사회활동참여가 좋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5][27]와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장애인의 

취업에 일상생활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활동참여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사결과에서 성별에서 남성, 연령에서 낮은 연령, 학력에서 고졸이상, 

장애정도에서 경증, 기혼자에서 취업 및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의 취업향상을 위해서는 여성, 중고령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용영역에서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별 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여성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용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개발과 

함께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학 전 자녀나 학령기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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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의 운영,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겠다[29]. 또한 최근 장애인구 특성의 

변화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경우 대부분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중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중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좋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취업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현재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고용 

실천현장에서 대표적인 제도로서 지원고용프로그램, 근로지원인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원고용프로그램과 근로지원인제도에서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새로이 구성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고용의 경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진입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다. 지원고용은 크게 지원고용의 

준비단계, 실시단계, 고용유지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단계인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개인별 욕구와 장애상태를 감안하여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30]. 특히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서 대인관계능력 및 일상생활능력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근로장애인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지원업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참여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31].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보조서비스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제도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와의 제도적 연계와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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